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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에서 노아까지 :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 장에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노아까지 아담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계보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기록되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성을 쌓고 목축, 악기, 농기구와 무기를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한 

사람일지라도 기록되지 못했다.  

 

아담의 계보는 노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단숨에 달려간다. 기록된 내용도 단순하다.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보에 기록된 내용의 전부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만 기록되어 있다. 이 흐름에서 에녹은 예외적이다.  

 

에녹,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빠른 속도로 출생과 죽음을 언급하며 다음 세대를 기록하던 족보의 속도가 에녹에서 잠시 

멈추고 그의 삶을 소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아들이 아니다. 죽은 아벨 

이후 태어난 셋(Seth)의 후손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창세기 5: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어도 아직 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없었다. 에녹이 처음이었다. 범죄와 타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출현한 것이다. 에녹도 <자녀를 낳고> <살았더라>고 기록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에녹 이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 뿐이다.  

 

이 땅에서 보여진 에녹의 마지막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다른 

부모세대처럼 그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 성을 쌓지도 않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만들어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런 

업적과 문화는 가인의 후손들이 더 훌륭하게 남겼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면모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흔히 강함, 부유함,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결과물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얻은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종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는 부유하지도 리더가 되지도 않았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이었다. 에녹이 받은 상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주어졌다.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구백육십구 세에 죽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아들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므두셀라의 

장수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계보의 기록대로 수명들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므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시작된다. 조금 더 드라마틱 하게 말하자면, 므두셀라의 숨이 끊어졌을 때, 아직 

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홍수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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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녹을 데려가시면서 홀로 남겨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그의 아들이 죽기 전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  


